
★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주세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02-877-0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77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23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내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01 Q. 1주일에 몇 번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주 1회를 권장합니다.  

Q.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상점, 편의시설 등 

다양한 곳을 탐방하며 안부 확인, 집 방문, 사진 찍기, 

산책하기 활동 등을 합니다.

Q. 봉사와 시민옹호활동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A. ‌�봉사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지만, 

시민옹호활동은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보다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Q. 시민옹호가 무엇인가요? 

A.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표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시민옹호인

옹심이

장애인을 옹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Q&A

How 어떻게 참여하나요?

대  상	

장애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절차‌

6

활동공유지역 활동
장애인과 
1:1 매칭

시민옹호인 
교육

복지관  
전화, 방문

문의처 



CAFE

‘옹심이’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옹호하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이 재가장애인*과 친구가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 동네에서 취미, 여가, 지역탐방을 함께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동네 사람’입니다.

*재가장애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장애인   

‘옹심이’는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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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간 동거가족 외 만난 사람

장애인이 같이 있음에도 종업원이 

비장애인에게만 물어보는 경우

셀프주문기에서 장애인이 메뉴를 

혼자 고를 수 없는 경우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 

여전히 발생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의 부족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민옹호활동에 참여하면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생사회’ 실현 가능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기관이 부족해요

2
그렇다면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

재가장애인은 동네 활동이 어려워요
1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3

시민옹호인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5

No!!!

ORTE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No!!!

ORTE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CAFE

CAFE

No!!!

ORTE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외출도 어렵고

1974년부터 장애인 친화

마을이 조성

시민옹호인이 장애인의 

교육, 취업, 일상생활 조력

40년 전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이 발달장애인 

생활 지원

2011년부터 권리옹호

지원센터. 시민옹호지원자 

양성하여 장애인 상담, 

생활지원

캐나다 
오타와시

미국
Citizen Advocacy of 
Atlanta & Dekalb

일본

No!!!

ORTE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 

시민옹호인(옹심이) 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장애인과 친구가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 동네에서 

함께 활동합니다.

CAFE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될 때 

목소리를 높여 권익옹호  

활동을 합니다. 

그 외 할 수 있는 활동

장애인 이해하기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하기 

활동 공유하기  

담당 복지관  

간담회 참석하기

시민옹호인 소개하기  

친구에게 소개하기 


